
EU, 실리콘카바이드 반덤핑 확정
중국산 5 2 . 3 %부과 … 역내메이커 점유율은 4 2 . 8 %

E U집행위는 역외국산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덤핑여부를 재심하고 중국·폴란드·러시아·우크라

이나산에 대해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.

E U집행위는 역외국산 실리콘카바이드에 대해 덤핑재심을 실시한 결과, 이들 국가제품에 의한 역내

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이 판명돼 이같이 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.

이번에 결정된 국별 반덤핑관세율은 중국이 5 2 . 3 %로 가장 높고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23.3%, 폴란

드 8 . 3 %이다.

집행위는 지난 8 8 ~ 9 1년중 이들 4개 국산 실리콘카바이드 등의 수입은 5만1 1 4 7톤에서 9만1톤으로 증

가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이 3 2 . 7 %에서 4 8 . 6 %로 높아졌다고 밝혔다.

반면 역내메이커의 판매는 9만3 4 1 9톤에서 7만9 3 8 5톤으로 15% 감소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이 6 1 . 1 %에

서 4 2 . 8 %로 크게 낮아졌다고 주장했다.

집행위는 그러나 아르메니아등 1 0개 구소련공화국과 노르웨이산 실리콘카바이드에 대해서는 무혐의

판정으로, 러시아의 V/O 스탄킴포트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약속으로 반덤핑규제조치를 종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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